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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6. 19.(수)

재외동포청장, 인천보훈병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로

-� 이기철� 청장� “국가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만들어온� 영웅”� -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일(수) 오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을 찾아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로

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ㅇ 이 청장은 재활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번영해온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애국자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고, “특히 과거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가져왔던 관계로 오늘 국군 참전용사 등을 만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ㅇ 이 청장은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쾌유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6월)’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ㅇ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보훈대상자 8천600여 명의 보훈급여금 지급,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등 다양한 보훈 업무를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붙임 인천보훈병원 위문 사진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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